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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희

모처럼 휴가를 내서 찾은 명사십리 해수욕장. 부쩍 차가워진 공기 

때문인지 인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한여름 피서객보다 많은 

구름 떼들 덕분에 멋진 풍경을 많이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12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유의사항

    장현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근교로 나와 나들이한 하루였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하늘 아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김서현

구름 사이로 흘러내린 빛이 쌀쌀해진 오후를 다정하게 감싸주네요.

잠시 멈춰 서서, 오늘의 햇살을 마음에 담아요.




